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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해설교연구원

     설교는 성경의 세계와 청중의 세계, 곧 성도들의 세계를 연결하는 도구

이다. 설교자의 임무는 역사와 문화, 사회적 배경, 언어와 지리적 배경이 전

혀 다른 상황에서 수천년 전에 씌여진 하나님의 말씀을, 오늘날의 사회문화

적 상황으로 재해석하여 오늘날의 언어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. 존 

스토트(J. Stott) 목사가 설파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오

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(Bible speaks today).

     그러므로 수천년의 간격을 효과적으로 메꾸면서 성경의 말씀을 오늘 

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기 위하여는, 설교자들이 각고의 

노력과 연구를 통해 성경 텍스트를 연구하고 묵상하며, 성령의 도우심을 구

하여야 한다. 아울러 설교자들이 이러한 복음설교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

도적인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.

     오늘날 많은 출판물들이 쏟아져 나오곤 있지만 실상 설교 준비에 필요

한 자료는 의외로 부족한 형편이다. 많은 설교집이 있으나 솔직히 별 도움이 

되지 못한다. 대부분의 설교집에는 많은 예화와 교훈이 소개되어 있으나, 성

경 본문의 깊이를 드러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만들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

만드는 강해 설교집은 거의 찾을 수가 없다. 또한 한국어로 된 주석은 별로 

없고, 대부분의 번역판 주석은 번역이 난삽하여 읽어 내기가 어렵다. 더구나 

주석들은 대체로 지나치게 학문적이고, 또 한 절 한 절 해석에 치중하고 있

어 설교의 재료가 되는 성경 본문의 총체적인 의미를 제대로 살려내는 주석

은 찾기가 쉽지 않다. 따라서 설교의 재료가 되는 성경 본문의 총체적인 의

미를 살려 성경 본문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만드는 강해설교연구가 절실

하다.

     따라서 설교자들이 절실하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복음적인 강해설교 

자료를 계속해서 목회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면, 이는 한국교회 말씀 운동

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. 이를 위하여는 강해설교 연구 훈련을 받

은 전문연구원들이 집중해서 성경을 연구하고, 이를 보급하며, 목회자들을 

재훈련하는 연구원과 시설이 필요하다.


